
 

 

 

2020 년 3 월 30 일 

COVID-19 공포로 인한 동양인을 대상으로 한 비난과 차별을 방관하지 
마십시오  

질병통제예방센터(CDC)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확진자 수가 122,653 명, 사망자 수가 
2,112 명을 넘어섬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감염자 수가 많은 국가가 되었습니다. 이 숫자가 
계속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아시아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혐오, 
인종차별, 차별, 괴롭힘 및 폭력 사건에 대한 보고가 늘고 있습니다. 시카고 의과대학의 
아시안 건강형평성 센터(Center for Asian Health Equity)와 인류평등, 건강 형평성을 적극 
지지하는 지역사회 파트너인 아시안 건강 연합(Asian Health Coalition)은 모든 형태의 
인종차별, 차별 및 폭력을 비난합니다. 

전염병 발생에 따른 두려움으로 인해 특정 인종 집단이 차별을 받은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
일이 아닙니다. 뉴욕의 러시아 유대인 이민자들은 1892 년 콜레라 발생 당시 차별을 
당했습니다. 2002 년 중국에서 시작된 사스 사태 때에는 동아시아 사람들이 표적이 
되었습니다. 2014 년 에볼라 사태 때에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. 

국가가 지속적으로 질병 억제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는 이때, 두려움에 기인한 비난과 
차별은 COVID-19 극복을 위한 공중 보건 노력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. 또한 미국뿐만 
아니라 전 세계의 개인과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가 이미 COVID-19 의 영향을 체감하고 
있습니다. 그 무엇보다도 이제는 두려움을 증폭시키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일어나 COVID-
19 의 확산을 늦추고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. 

현재까지 알려진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: 

• 현재 COVID-19 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2019 년 12 월 중국 우한시에서 
처음 발견되었습니다. 

• 세계보건기구는 2020 년 3 월 11 일 COVID-19 에 대해 팬데믹(세계적 전염병) 
선언을 했습니다. 

• 2020 년 3 월 29 일까지 COVID-19 는 200 여 개 국가와 영토로 확산되었으며, 70 만 
명 이상의 확진자와 3 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. 

• 모든 사람들이 팩트(FACTS)를 알고 이를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COVID-19 와 
관련된 비난을 멈출 수 있습니다. 

https://www.cdc.gov/coronavirus/2019-ncov/communication/factsheets.html


 

 

 

코로나바이러스는 인종에 따라 차별하지 않지만 두려움은 그렇지 않습니다. COVID-19 
전염병 퇴치를 위한 우리의 단합된 노력이 두려움, 비난 그리고 차별에 무너지도록 해서는 
안 됩니다. 

추가 자료:   질병통제예방센터, 세계보건기구  
 

https://www.cdc.gov/coronavirus/2019-ncov/communication/factsheets.html
https://www.who.int/emergencies/diseases/novel-coronavirus-2019/advice-for-public/myth-busters

